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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보며 감정을 찾아 봐요활동① 

내 곁에는 항상 감정이 함께해요. 나를 삼킬 만큼 크고 시끄러워 쉽게 눈치채는 감정도 있지만 조용하고 작아 나조차도 모

르고 지나가는 감정도 있어요.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더듬어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어떤 감정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아낼 수 있지요. 우리 연습해 볼까요?

여기 책 속에 등장했던 4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각각의 장면을 보며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찾아 보세요. 

여러분도 위와 같은 감정을 느껴 본 적 있나요? 하나의 감정을 골라 그 감정을 느꼈던 일을 이야기해 보세요.

 감정 이름 보기

화나다       감사하다       외롭다       자랑스럽다       걱정되다

나는                                                                                했을 때                  고 느꼈어.

내가 찾은 감정:

내가 찾은 감정: 내가 찾은 감정:

오늘은 또박또박 바르게 썼네!

깔끔해진 공책을 보니

기분이 상쾌하고

계속 더 잘하고 싶어져.

나랑 놀 친구 

여기 여기

붙어라!

어제 아빠가 

퇴근길에 잊지 않고 

두부 한모를 사 온 

덕분이야.

우아.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다!

엄마, 잘 먹게습니다.

내가 찾은 감정:



반짝반짝 감정별을 색칠해 봐요 활동② 

하늘 위에 반짝반짝 감정별이 떴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해요. 알록달록해야 할 별들의 색깔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정

별들이 원래 색 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칠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별에 어떤 색을 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린이를 위한 무드미터’가 감정마다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감사하다

부럽다 걱정하다

행복하다슬프다

자랑스럽다

용감하다

미안하다

화나다



감정 마을에 사는 감정 요정을 상상해 봐요활동③ 

어린이를 위한 무드미터를 보았나요? 이처럼 감정들은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의 4개 마을에 모여 살고 있어요. 감정들이 

요정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화나다’ 요정은 빨간 불꽃 머리일지도, ‘슬프다’ 요정은 눈

물을 닦을 손수건을 들고 다닐지도 몰라요. 마을마다 감정을 하나씩 골라 동그라미 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감정 요정

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그려 보는 거예요.

빨강 마을의 감정

분노하다, 스트레스 받다, 신경질이 나다

겁나다, 화나다, 밉다

걱정하다, 짜증이 나다, 불안하다

노랑 마을의 감정

들뜨다, 신나다, 벅차오르다

용감하다, 기쁘다, 감격하다

자랑스럽다, 재미있다, 행복하다

파랑 마을의 감정

서운하다, 부럽다, 지루하다

외롭다, 슬프다, 지치다

절망하다, 우울하다, 기운 빠지다

초록 마을의 감정

미안하다, 만족하다, 사랑하다

차분하다, 편안하다, 감사하다

흐믓하다, 평화롭다, 안도하다



알맞은 감정을 안아 주는 말 – 말풍선 채우기활동④ 

내 감정을 안아 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행복한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슬픈 마음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기도 

해요. 지칠 때는 힘을 얻어 다시 걸어 나갈 수도 있지요. 다음 장면을 살펴보고 각각의 주인공에게 어울리는 ‘감정을 안아 주

는 말’을 완성해 주세요. 아래 감정 구슬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적고, 완성된 문장을 크게 말해 보세요.

발견

질문

흔적

한 걸음

빵

겁이 날 때는 딱 (               )만

발을 앞으로 내디뎌 봐.

그 한 걸음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 거야.

재미있는 걸 (              )하면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

실컷 웃으면서 즐겨 봐.

마음이 싱그럽게 피어날 거야.

지루하고 심심할 때는

엉뚱하고 재미있는 (               )을 해 봐.

‘만약에 내 자전거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어떨까?’

사랑의 (              )을 발견하고

온기를 쬐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갓 구운 (             )처럼

동그랗게 부풀어 오를 거야.



가족에게 보내는 ‘감정을 안아 주는 편지’ 활동⑤ 

나에게 들려주면 좋은 ‘감정을 안아 주는 말’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들려주어도 좋아요. 친구와 다투고 돌아와 시무룩

한 동생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퇴근 후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아빠나 엄마에게는요? 《감정을 안아 

주는 말 따라 쓰기》에 있는 말 중 마음에 드는 말을 골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 보세요. 내가 고른 말과 어울리는 

그림도 그리면 멋진 ‘감정을 안아 주는 편지’가 될 거예요. 정성껏 완성한 ‘감정을 안아 주는 편지’는 오려서 가족에게 

전달해 보세요.

내가 따라 쓴 ‘감정을 안아 주는 말’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보세요.

에게 



나만의 ‘감정을 안아 주는 말 무지개 문패’ 만들기활동⑥ 

‘감정을 안아 주는 말’을 따라 쓰며 특별히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나요? 나의 마음 서랍에 쏙 넣어 두고 오랫동안 꺼내 

보고 싶은 그런 말이요. 꼭 간직하고 싶은 ‘감정을 안아 주는 말’이 담긴 무지개 문패를 방문에 걸어 두고 틈틈이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튼튼해질 거예요.

‘감정을 안아 주는 말 무지개 문패’ 만드는 법

1. 《감정을 안아 주는 말 따라쓰기》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을 골라요.

2. 내가 고른 말을 무지개 위 빈칸에 또박또박 적어요.

3. 하트 주위를 예쁘게 꾸며요.

4. 구멍을 뚫어 문에 걸어요.

의 감정을

안아 주는 말




